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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려의 명문장가 이규보는 강원도 인제의 한계사 를 가보고 시 한수를 남겼 다( ) .寒溪寺

다시는 한계를 그리워 하지 않겠네 스님의 눈빛이 한계보다 더 푸른 것을" / ."

그 한계사는 지금은 사라졌다 한계령으로 오르는 길목 설악산 자락에는 석탑 몇 개와 주춧.

돌만이 한계사의 과거를 증거하고 있을 뿐이다 일주문이 있던 자리는 바 람이 차지했고. ,

부처가 앉아 있던 자리에는 산이 대신 앉아 있다.

흔히 폐사지라고 부르는 절터를 가보면 묘한 기운에 휩싸인다 비바람에 닳아버린 세월의.

덧없음 그 시간의 위력 앞에 인간은 예외없이 초라해진다 폐사지만을 돌 아본 여행기 절, . '

터 그 아름다운 만행 호미 펴냄 이 눈길을 끈다 스스로를 다큐멘 터리언 이라고 칭하는 이'( ) .

지누 씨는 카메라를 둘러메고 전국의 폐사지를 돌아다녔다 .

그의 발길을 멈추게 한 것이 왜 하필 폐사지였을까 그는 이렇게 말한다. .

한때 나에게는 높이를 가지려는 꿈이 있었다 날마다 궁구 하여 애를 쓴 덕 에 한발" . ( )窮究

한발 그것에 가까이 가는 듯했다 그러나 높이는 흔들림과 함께 있었다 내가 다다른 곳이. .

그리 높은 곳도 아니었지만 그곳에서조차 스스로 내 발밑을 보지 못했다 나를 추스리기도.

벅찼다 높이라는 것에 회의를 느꼈을 때 폐사지 앞에 서 면 높이에 대한 욕심을 하나씩 허.

물 수 있었고 허물수록 마음은 편안해졌다, ."

폐사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느끼는 감흥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던 모양이다 세기. 16

남명 조식은 지리산 단속사터를 찾아 유명한 시를 읊었다.

솔 아래 천년 옛절이 창연한데 금당은 낡아 구름에 파묻혔네 등불은 봉우리의 달을 밝" / /

혀 주고 방아는 물밑의 망칫돌이 대신했네 부처 앞 향로에는 불도 꺼져 오직 재처럼/ / /

식은 마음을 보네."

늘 가득찬 것만 보며 살다 우연히 폐허를 본다는 것은 순간의 깨달음을 가능하게 해준다.

텅 빈 채 모든 움직임이 정지된 폐허는 그 쓸쓸함으로 내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게 하는 힘

이 있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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